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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동성, 한국기업의 진출 통로가 된다.

- 산업부-산동성 통상협력 강화 양해각서(MOU) 체결 -

□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산동성이 통상협력 통로를 마련했다.

ㅇ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.26.(수) 서울에서 궈슈칭 산동성장과 

면담을 하고, 통상협력 강화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.

* 일시·장소: 8.26(수), 17:00～18:00/서울 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

ㅇ 양해각서는 경제․통상․산업․에너지 분야 협력을 포괄적으로 

명시했고, 서로 고위급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합의 했다.

* 광동성, 섬서성, 사천정부가 성에이어중국지방정부와의 4번째 경제·통상 협력채널구축

□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광동성, 섬서성, 사천성,

산동성 4개 중국 지방정부와 고위급 협력망을 만들었다.

ㅇ 광동, 섬서, 사천, 산동 4개 성시는 중국 총교역의 약 40%를 차지

하고 있어 한 중 자유무역협정(FTA)의 효과 극대화에 중요한 역

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.

ㅇ 산동성은 중국 31개 성시 중 우리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

곳이며, 제3의 교역대상지역이다.

* 한국의산동성투자법인수: 7,921개(중국전체(24,251)의32.7%, 31개성시중 1위)

* 한국의산동성투자액: 130억달러(대중투자액(661)의19.7%, 강소성(139)에이어 2위)

* 한-산동성교역액: 352억달러(한중교역액(2,907)의12.1%, 광동성(729), 강소성(610)에이어3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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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윤 장관은 “한-중 자유무역협정(FTA) 발효시 산동성과의 교역 및 산

업 협력 확대가 예상되며, ‘한-중 산업단지’를 활용한 투자 협력 

활성화도 기대된다.”라고 평가했다.

ㅇ 아울러, 산동성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

산동성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여 중국 진출 우리기업을 측면 

지원하는 기회도 마련했다.

□ 궈 성장은 “한-중 산업단지 협력이 한국과 산동성간 협력을 한 차원

더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보며, 동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 

교역·투자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.” 라고 화답했다.

ㅇ 아울러,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 협력 장(챕터)에 근거해서 

‘인천경제자유구역’과 ‘위해시’간에 시범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

어, 이 사업이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 활용의 다양화에 이바

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중국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정부와의 협

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.

ㅇ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체결한 ‘지역통상 활성화 협력 제고를 위한 

양해각서(MOU)’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지속

하기로 했다.

* “한중 지역통상 활성화 협력 제고를 위한 MOU(‘14.7월 체결)” : 양국 중앙 정부

및 지방 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 및 활성화를 목표

* 산업부는 지역통상 활성화 양해각서(MOU) 체결이후, 사천성(‘14.7, ’15.5), 산동

성(‘14.9), 염성시(‘14.10), 귀주성(‘14.11), 광동성(‘15.1), 연변자치주(‘15.3), 광시

자치구(’15.4) 등과 고위급 협의를 개최한 바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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